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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시작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

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생활터전을 가꾸

고 환경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진화되면서 공공

자원 관리와 생활환경 정비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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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민참여 

개념 및 참여 주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선행연

구를 정리한 결과,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며 사업 시행과정에 능동적

인 참여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상민, 

2007; 조진희, 2008). 또한 주민참여는 계획가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기영, 2012; 오다해, 2014; 한

송이, 2014).

농촌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농촌 환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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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하기 위한 자원의 발굴, 주민 교

육, 역량 강화의 과정이며 수단이다(송미령, 2003). 따라

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는 주

민참여 방안을 사업추진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

였으나,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지역에서 주민만의 참여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최근의 경항은 

주민참여 주체를 주민에 한정해서 보지 않고 행정, 전문

가, 중간지원조직(김은정 외, 2003; 이동균, 2007; 전원식, 

2008)로 확대하고 있어 주체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주

민의 참여 촉진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민참여의 개념과 주체에 

대해 연구된 바만 있을 뿐 참여 주체의 협력적 활동과 

참여 촉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참여 주체 간 협력 우수사례로 알려진 일본 나가노

현 오부세정 마을만들기 사례를 토대로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주체별 협력 활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는 주민이 스스로 환

경을 정비하고 행정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협력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알

려져 있다. 그 중 특히 오부세정(小布施町)은 민간과 시

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중심지 사업을 시작할 즈음인 1981년에 수립된

「제2차 오부세종합 계획」에서 오부세정은 주민과의 

협력으로 마을의 자연과 문화경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

표로 표방하고 있어 행정의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재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1)의 계획 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기본계획

과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

여를 위해 중심지 현장포럼, 100인 토론회, 중심지형 역

량강화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위원회, 

PM단(중간지원조직)등의 추진주체별 역할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새로운 이 사업은 주

민참여형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참여주체의 역할과 주체간의 협력활동 및 주민 참여 

촉진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 주체간의 협정과 협업의 우수사례로 

알려진 일본 나가노현(長野県) 오부세정의 중심지 사업 

사례를 통해 행정의 주민참여 촉진 시스템, 전문가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 활동을 조사하고 주민참여 촉진방안

을 분석하여 국내 농어촌 중심지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사례 연구의 대상은 인구 12,000명의 농촌지역인 

오부세정이다. 이는 규모 측면에서 소도읍의 평균 인구

가 14,982.9명인 것을(김정연, 2013) 고려하였고, 2015년

부터 추진되는 농어촌 중심지 사업과 유사한 “중심상점

가 재생사업(町並み修景事業)”과 주민 참여 경관 활동

인 “오부세 오픈가든(小布施オープンガーデン)”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감안하였다. 또한 오부세정은 일본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 행정, 민간전문가, 주민 간 마을만들기 협

력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国土交通省, 

2006) 연구의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문헌 검토 내용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체를 주민, 행정,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내용, 

활동결과, 협력활동을 조사하였다. 특별히 주민주체는  

상점가상인, 일반 거주민, 학생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

하였고, 주민 참여를 촉진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전문

가 그룹의 활동과 무엇인지 살펴보았다(Figure 1).

Figure 1. Research frame

오부세정의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행정계획, 조례, 사업내용을 조사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민간지원조직의 운영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워크샵 프로

그램을 조사하였다. 2015년 7월 방문하여 오부세정 마을 

만들기 담당자이자 동경이과대학․ 오부세마을연구소(東

京理科大学・小布施町まちづくり研究所) 소장과의 면

담을 통해 각 주체의 활동과 협력 과정을 파악하였다

(Table1).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주민참여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vol. 21, no. 3, 2015 49

Method What’s researched

How 
to 

collect 
data

Literatur
e 

research

Obuse Town plan/Obuse landscape plan 
Obuse design guideline, manuals and etc.
Obuse Town local inspection data 
Annual activity report on "Machizukuri 
Institude of TUS and Obuse Town" 
Interview Report Tadanaga Miyamoto 
(master planner obuse downtown)
Book "Miracles of Obuse Town" (Masato 
Kawamukai prof. of Tokyo University of 
Science)

Internet 
research

Obuse Town Homepage 
Machizukuri institute of TUS and Obuse 
Town Homepage 
"a-la- Obuse" Homepag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Transport and Tourism 
Homepage 

Local 
research

Research 
schedule

July 12th - 16th 2015

Research 
objects

Director of "a-la- Obuse"
Director of Machizukuri 
institude(Masato 
Kawamukai)
Chief reserch of Planning 
Division in Obuse 
Town(Tatsuo katsumata)

What’s 
interviewed

Roles/table of organization 
of "a-la- Obuse"
Workshop outcome of 
centr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 and workshop by 
Machizukuri institude

Table 1. research methods 

III. 중심지 사업의 주민 참여 사례

1. 오부세정 개요 

나가노현 오부세정은 나가노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형 소도시이며, 총 면적 19.07k㎡, 인구 11,326명

(2014년 기준)으로 나가노현의 지자체 중 가장 작다. 우

키요에(浮世繪)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가 

에도시대에 부유한 농민이자 상인이었던 타카이코잔(高

井鴻山)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머물면서 남긴 몇 개

의 미술작품 때문에 오부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쿠사

이의 작품이 있는 마을로 알려졌고, 지금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다. 호쿠사이관은 

원래 가마를 보관했던 창고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개장 

첫해 관광객 35,000명이 마을을 방문하였고 방문객의 증

가로 행정은 호쿠사이관과 타카이코잔 주택 사이의 중심

지를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오부세는 꽃의 마을

로도 유명한데 이는 1980년부터 추진해온 꽃의 마을 만

들기 정책 때문이며 특히 2000년부터 개별주민의 참여

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오부세 오픈가든”의 성과 때문

이기도 하다. 

오부세 마을만들기 사업은 1980년에 수립된 「제 2차 

오부세 종합계획」에서부터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해왔

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계자간의 다양한 

협력이 발생했다. 행정은 관계자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들의 방식을 “오부세방식”이라 부르며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986년에는 「정감 있는 마을 환경 디자

인 협력기준」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 수립된 「제5차 

오부세 종합계획」에서는 30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만들

기의 경험을 보완·확산하는 전략으로 4개주체간 협력 즉 

지역주민과 협력, 전문기관과 대학 연구소와 협력, 지역

회사를 포함한 지역기업과 협력, 지역 밖의 기관과 협력

을 제시했다.

오부세정의 중심지 사업은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의 사례로 일본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아 자치 장관 표창(1986), 건설 장관 표창(1988), 도시 경

관 대상(1994), 농림수산 장관 표창(1994), 국무총리 표창

(1998), 신슈 지역브랜드상(2012)을 수상하였다.

2. 오부세정 중심지 사업

사업대상지는 오부세정 청사와 오부세역이 있는 기존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동경이과대학·오부세 마

을만들기 연구소(이후 마을만들기연구소) 소장이자 동경

이과대학 교수인 카와무카이 마사토(川向正人, Masato 

Kawamukai)는 해당지역이 밭과 논이 있는 전형적인 농

촌지역이었음에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호쿠사이관과 

타카이 코잔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로 결정 

되었다고 했다. 이 두 개 건축물을 축으로 주변 16,000

㎡ 공간이 계획․조성되었고 현재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심상점가 재생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개인 상가 개

점이 촉발 요인이 되어서 행정, 민간, 전문가가 함께 건

축물 재생, 상가입점, 골목길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을 추진했다. 오픈가든은 주민들의 취미활동과 자발적 

학습 과정을 통해 정원을 가꾸고 이를 공공에 공개한 활

동으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개의 중심지 사업으로 지금의 오부세정은 연간 

120만 명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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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buse Project Chronological Table

1)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2) (町並み修景事業)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의 대상지는 호쿠사이관과 다카

이코잔의 주택, 밤 과자점, 특징적인 민가주택, 오부세 

창고 건축물 있는 중심상점가 구역으로, 역사적 풍경을 

간직한 곳이다. 1단계 사업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진

행되었고 시공 주체는 행정을 포함한 협정자 6인이었다. 

당시 사업비는 약 6억 엔, 한화로 약 60억이었다. 현재는 

북측 국도변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은 호쿠사이 붐으로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자 1971년 중심상점가에 있는 과자점인 

오부세당 주인이 관광 기념품점을 개장하고, 행정이 

1976년 호쿠사이 미술관과 1983년 다카이코잔 기념관을 

개관하고, 오부세당 주인이 식당을 개장하는 일련의 개

별적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관광객의 증가와 리모델링한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을 

본 상인들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1980년 귀향한 오부세당의 아들이 기존 상인들과 중심

상점가 재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

과를 지자체에 제안하였다. 1981년 수립한 「제2차 오부

세 종합 계획」과 주민 제안을 기초로 1982년부터 중심

지 재생의 마스터플랜 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행

정, 사업자, 거주자가 협력한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이 시

작되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마스터플랜은 주민, 상인, 행정 간

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수립되었고 이후 행정과 전문가

의 많은 노력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었다. 1984년에

는 중심상점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인 행

정, 상인 3인(오부세당, 신용금고, 의상실), 주민 2인의 6

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들은 6자 사업추진조합이자 시

공주체가 되었다. 6명이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오부세 방식의 사업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협정을 기

반으로 개인소유 건축물의 이전신축, 수평이동, 토지교

환, 토지임대, 건축선 후퇴 등을 실현했다. 토지교환을 

통해 소음과 채광의 문제가 있었던 개인 주택은 주거환

경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금융기관과 점포는 주

차장이 넓은 중심부로 이전했다. 행정은 6자 협정으로 

공공공간에 밤나무 소로,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통 

토벽을 재생하였다. 

중심상점가 구역 내 각기 다른 건축물을 소유한 이해

관계자가 협업으로 사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100여 차례

에 달하는 논의가 있었다. 필요를 느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행정과 전문가의 노력으로 오부세 중심상점

가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는 장소로 재생되었고,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사업 실행이 용이하고 성과가 잘 드러난 점은 공간의 

규모측면도 있다. 오부세정이 약 1만 2천명의 인구를 가

진 작은 농촌군인 특성도 있지만 호쿠사이관과 다카이코

잔 박물관을 연결하는 축과 그 주변의 건물 군을 포함한 

총 16,000㎡의 공간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스

터플랜을 통해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공간을 조성하였

다(Figure 1). 이는 국내의 중심지 사업이 읍내의 몇 개

의 마을을 포함한 넓은 구역을 설정한 후 각 마을별로 

한 개의 시설물을 분산 조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

라서 국내의 중심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공간에 대

한 계획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Figure 1. Map of Pubic Space before/after (출처: L:小布
施 奇跡, 2010,川向正人 R: 風土 基盤

環境 ,1988, 小川 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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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의 이후 행정은 협력의 경험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정감 있는 마을 환경 디자인 협력 기준 

(うるおいのあるまち環境デザイン協力基準, 1986)」을 

작성하였다. 경험을 토대로 다른 주민이나 상점주들이 

오부세다운 건축물을 스스로 만들게 하기 위해 「정감 

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うるおいのある美し

いまちづくり条例, 1990)」를 제정하고, 「거주지 만들

기 매뉴얼 (住まいづくりマニュアル, 1992)」, 「광고

물 설치 매뉴얼(広告物設置マニュアル,1992)」, 「등불 

만들기 매뉴얼(あかりづくりマニュアル, 1997)」을 작

성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국토교통성 HOPE계획의 일

환으로 오부세정 지역 주택 계획(小布施町地域住宅計

画)을 수립하고 2006년 오부세정 경관 계획(小布施町景

観計画)을 수립하였다. 또한 행정은 주민들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택상담소(住ま

いづくり相談所)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우리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행정은 사업을 집

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의 

이해 관계자 중 하나가 되어 그들 간의 협력을 만들고 

사업 이후에는 사업의 성과가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 활

동으로 이어지도록 협력 매뉴얼과 가이드라인과 조례 등

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994년 민관 협력 지원조직으로 제3섹터 사업체로 설

립된 (주)아·라·오부세(a-la-obuse)는 상점가 공동마케팅, 

중심지 관광안내, 지속적인 주민학습을 담당하였다. (주)

아·라·오부세의 주요 사업영역은 카페, 게스트하우스, 식

당,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의 영리사업과 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역축제 기획, 지역주민 교육의 비영리 사업이다. 

(주)아·라·오부세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

엇보다 지역 내 주민과 관광객의 교류를 통해 상점가와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주민 참여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동경이과대학·오부세정 마을만들기 

연구소(東京理科大学・小布施町まちづくり研究所)는 

오부세정과 동경이과대학의 상호 협력에 의해 발족되었

다. 연구소는 지역 전체가 마을만들기 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지역의 학생들과 다

양한 워크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자원을 발굴·재생

하였다. 학생들과의 워크샵은 학교의 지역봉사 활동 시

간과 연계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이며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자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과정이다. 마을만들

기 연구소는 사업과 별개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연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결

과를 만든다. 2단계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에서 주택전면

부와 보도를 연계하여 보도를 확장하는 국도개선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연구소장은 연

구소의 조사 연구가 기반이 되었고 주민교육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정해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

사 연구 교육을 하는 연구소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임을 시사한다. 

계획과 설계가 현장에서 구현된 것은 지역 내 전기, 

조경, 건축 등의 시공업체들로 구성된 오부세 경관연구

회가 자발적인 학습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행정이 제

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오부세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의 주체는 상인, 주민, 

학생이었고 이들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학교, 연구소 등

의 주민참여 촉진 활동으로 중심상점가를 형성·운영·관

리하는 직간접적인 주체가 되었다(Figure 2).  농촌 중심

지 활성화사업의 주체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인 상인, 주민, 학생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수요의 이해가 사업초기에 필요하다. 

또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행정은 계

획, 조례, 매뉴얼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으로 만들

고 중간지원조직은 내외부의 교류와 홍보로 지역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며 전문가는 당해 사업이 아닌 자

원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해 지역재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Figure 2. Actors of Downtown Regeneration Project

2) 오부세 오픈가든 (小布施オープンガーデン)3) 사업 

아름다운 개인 정원을 공공에 개방하는 오부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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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은 주민 개인의 봉사활동에 기반한 중심지 경관만들

기 사업이다. 오픈가든 입구에는 “나의 마당으로 들어오

세요”라고 적힌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관광객은 

오부세 오픈가든 북(小布施オープンガーデン)을 구매해 

개개의 다양한 정원을 무료로 자유롭게 산책 할 수 있

다. 시작 당시인 2000년에는 주택 34곳, 상가 4곳을 합

쳐 38개소가 개원했으나 2014년에는 주택 99곳, 공공시

설 3곳, 상가 28곳 총 130개소의 정원이 개방되었다. 

오부세정의 오픈가든은 NHK 취미정원 강사였던 스기

이 아케미(杉井明美, Sugii Akemi)가 오부세에서 영국의 

오픈가든을 소개하고, 활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러나 그 배경에는 1975년부터 중학교에서 해오던 1인 1

나무 운동, 학교 화단 만들기, 꽃묘 생산과 배포활동이 

있었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화단 가꾸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2002년에는 플라워 브라보 콩쿨에서 중학교 

봄 화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가든 교류 대회에서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약 40년간의 

중학생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 프로그

램과 연계된 학생들의 가든 만들기 활동이 주민참여 경

관활동을 일상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행정이 오픈가든 사업을 추진한 것은 풍요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고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다. 주민들은 정원을 가꾸고 꽃과 함께 함으로써 일

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꽃을 매개로 외부인과 교류하며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행정의 오픈가든 사업 예산 항목은 오픈가든 북 제작

비와 판매수수료, 간판 제작비로 2014년의 경우 총예산

은 115만 엔(약 1천만 원)이다. 행정의 묘목비나 정원 조

성비 지원은 없었는데 이는 오픈가든 사업은 개인의 참

여 의지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내 지원 방

식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  

1989년부터 고향창생사업4)의 일환으로 유럽 꽃마을 

연수가 시작되었다. 연수시찰은 1989년 유럽 꽃의 마을 

만들기 해외 연수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추진되었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중학생들의 마을만들기 연수

도 진행되었다. 꽃의 가든 만들기 학교, 오부세 꽃의 모

임, 오픈가든 참여자들과도 2014년까지 국내 연수가 진

행되고 있다. 꽃의 가든 만들기 학교(花仲間ガーデニン
グ大楽校)는 2002년부터 개원해서 2013년 역량향상의 

목표를 달성한 후 폐교했다. 꽃의 가든 만들기 학교에서

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한 숙근

초를 보급하고 지역기후에 맞는 품종을 발굴한 후 공공

장소에 샘플 화단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교육은 주민참

여를 촉진시키는 수단이었고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샘

플 화단은 학습의 결과를 학습자에서 지역주민으로 확산

시켰다. 

행정은 오픈가든 참여자를 더 넓히기 위해 1992년에 

정원관람, 정원 용품 판매, 정원 가꾸기 교육을 하는 ‘플

로랄 가든 오부세’를 개장하고 1997년에는 꽃묘 생산과 

판매,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오부세 플라워 센터’를 개

장하여 주민들의 정원 가꾸기 활동을 지원하였다. 꽃의 

마을 가꾸기를 추진한 오부세정은 1994년 꽃의 마을 만

들기 경진대회에서 농림수산대신상과 건설 대신상을 수

상하고 1998년에는 내각 대신상을 수상하였다. 전문가의 

오픈가든 제안에 행정의 교육지원, 교육장 및 묘목 생산

장 등 기반조성이 더해져 2000년 개인 오픈가든이 개원

하게 되었다. 

2001년 기타시나노 꽃의 축제와 전국가드닝서밋 오부

세 등 대회 개최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부세의 오픈

가든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전국 가드닝 서밋

의 경우는 3일간 4만 명이 참가하였다. 2009년에는 주민

들을 대상으로 정원을 돌아보는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

여 주민 450만 명이 참가하였다. 주민간의 교류 활동으

로 그 해 오픈가든은 100개를 넘어섰다. 

2005년에 행정은 주민들에게 개별 주택 이외에 도로

화단 입양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들의 다

수가 도로화단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도로

화단 입양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오픈가든 활동이 개

인 공간을 가꾸는 활동에서 공공공간의 관리로 확대되었

음을 보여준다. 개인공간인 정원을 개방하여 경관을 확

장하고 공공 화단을 주민이 관리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주민 참여 경관 형성의 좋은 사례이다. 

주민 활동을 촉진한 행정 프로그램 중 하나는 가든 

콩쿨이다. 가든 콩쿨은 198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2014

년)까지 진행 중인데, 초기 14년 동안은 자치회 화단과 

학교화단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시상하였다. 오픈가든 

개원 3년 후인 2003년부터는 자치회,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원을 가꾼 

사람을 칭찬하고 우수 사례를 지역 내에 알리는 가든 콩

쿨은 주민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부추기고 정보를 교류

하게 하며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

업 지침에서 제시한 100인 토론회도 주민이 행정에게 무

엇을 요구하는 장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고 정

보를 교류하고 서로를 칭찬하여 자긍심을 만드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시공업체가 중심이 된 경관연구회의 자발적 학

습은 주민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실제의 정원으로 구현될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연구소는 지역주민, 상인,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과 워크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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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고 마을조사와 기록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 

연구소는 중심지 주변 농촌 주택과 농장의 경관에 대해

서도 조사와 주민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중심지와 농촌부의 경관 연속성을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라오부세의 오픈가든 투어와 전

국대회 개최는 지역브랜드를 키우고 오픈가든 참여자를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오픈가든은 주민의 자발적 활동이었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의 교내활동과 행정이 교육과 콩쿨로 촉진한 상인

과 주민들의 개인활동이 있었다. 또한 행정, 연구소, 중

간지원조직의 마케팅이 이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였

다. 취미원예에서 시작한 활동이 개인정원과 도로화단을 

가꾸는 활동이 되었고 농촌 중심지 경관을 조성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은 재료를 원

활하게 공급했고 학습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콩쿨을 통해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포상했다. 전국 행사 개최는 

주민들에게 오픈가든 활동이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는 것을 깨닫게 했다(Figure 3). 

Figure 3. Actors of Open Garden Project 

주민참여 경관활동의 성과를 만들려면 행정의 간접적 

촉진정책과 관련기관들의 지원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개인정원의 개선이 공공경관이 되도록 유도하여 자긍심

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정원을 디자

인하고 조성한 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원조성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의 지속과 확대를 이루려면 자신의 활동이 지역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 농촌지역의 경관사업은 행정의 공공 가로물 개

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조성과 

관리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참여형 경관 형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참여를 제안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은 참여자를 위한 교육과 참여자 

표창을 시행해야 하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브랜드

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

업기술센터등과 연계하여 정원 교육과 생산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들이 만든 아름다운 중

심지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홍보하

고 관광객을 안내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주민의 개별적 

경관 활동이 조화로운 경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시공업체들의 학습모임도 필요하다.

3. 중심지 사업의 주체간 역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부세정의 사례를 주체간 

역할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주체는 사업을 발의하고 

직접 참여한 상인, 공공경관 조성 및 관리자인 주민, 지

역사회 학습자인 학생, 사업 실행주체인 행정, 연구 활동 

주체인 전문가, 주민활동을 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 시공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이해당사자로 상인의 자발적 참여 

오부세정의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은 상인들 의 발의

로 시작되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가 공

론화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상인과 토지주인 주민, 전

문가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완성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참여자의 자발적 수요가 마스

터플랜을 실현시킨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다. 대상지

의 6개 필지는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일자로 배치되어 있

었으나, 행정과 토지소유자와 건물임대자가 협정을 통해 

토지교환과 임대를 이루어 냄으로써 작은 골목길을 만들

고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었다. 

국내의 농촌 지역 사업에서도 주민이 발의하는 과정

으로 추진되지만 예산 없이 참여자의 협정으로 개인 사

유 재산의 교환과 임대가 예산 없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

다. 오부세정 사례가 국내 사업과 구별되는 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참여주체가 되어 요구사항을 발의했다는 

것에 있다. 

현재 국내 농촌사업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거나 주민

을 대변하는 주민대표 또는 마을회의 역할을 강조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란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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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 모두가 참여한다는 이상적인 추진주체는 누

군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

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이미 알

고 있다. 이에 공공예산이 개인에게 직접 투자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참여주체는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

여자의 개인적 필요가 공공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경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거주민 참여 

오픈가든은 개인 소유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

며 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중심지의 

경관을 만든 사례이다. 마당에 정원을 조성하고 꽃을 가

꾸는 매일의 취미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자신의 활동이 

지역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자긍심이 참여의 동기가 되었

다. 개인 정원 가꾸기가 확장된 도로 화단 입양제는 공

공공간을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의 확산

된 결과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동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행

정은 정원 조성, 묘목 지원 등 자발적 활동을 저해할 요

소들은 지원에서 배제하고 교육, 홍보(오픈가든북과 간판

제작), 표창 등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참여를 촉진했다. 

또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부세의 오픈

가든을 보러 오게 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주민들의 오픈가든 투어와 교육생들의 실습가든 전시 활

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오픈가든 활동에 참

여하도록 촉진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방식을 배제하고 주민에

게 일상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제공하는 주민참여 경관활

동 프로그램과 외부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학습을 위한 학생의 참여 

오픈가든 사업의 배경은 1975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화단 가꾸기 활동이었다. 학생들의 화단 가꾸기와 화훼

생산, 기부 활동은 경관조성에 대한 주민의 역할을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은 오픈가든 콩쿨 대회에서도 

학생부문에 대한 시상을 따로 실시하였으며, 해외 연수 

시 학생들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

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다. 

마을만들기 연구소는 학교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지역

재생 프로그램을 일정학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마을만들기 연구소의 사업

보고서에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오래된 창고 건축물을 새

롭게 해석하고 재생했던 워크샵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

들이 함께 자원을 발굴하고 재생하는 활동은 지역주민들

의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

른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초·중학교 학생들의 마을만들기 활동 참

여는 지역 재생의 지속성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

길 수 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이처럼 지역

의 청소년이 마을만들기를 학습하고 지역재생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행정의 계획수립과 참여 기반 구축

오부세 사례에서 행정은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전

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만들었다. 오부세의 중심상점가 

재생 기본계획(町並み修景事業)은 미야모토 타다나가(宮

本忠長, Tadanaga Miyamoto) 설계사무소에 의해 1982년에 

시작되었다. 기본계획을 시작하고 주체별 협정을 맺는 데

는 약 3년이 소요되었다. 개인소유 건축물의 이전신축, 수

평이동, 토지교환, 토지임대, 건축선 후퇴 등 협의와 협정

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마스터플랜은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갔다. 

이는 국내의 중심지 기본계획이 1년 안에 확정하는 

점과는 확연히 다르다.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이해관계

자인 주민의 합의와 협정이다. 기본계획은 행정절차를 

위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수렴하며 

변경되어 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충분한 계획기간을 

확보하여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합의된 것은 협정을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0년의 계획과정에서 건축가 미야모토 타다나가(宮本

忠長)의 역할5)은 이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도

입되는 PM단과 일부 유사하다. 그는 조사 연구를 통해 

좋은 계획안을 제시했고 안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협

의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계획이후의 설계과정과 시

공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PM단 역할은 주

민 의견 수렴자이자 계획안의 검토자이고 계획기간에만 

활동하는 소극적인 자문위원 역할에 머물러 있다. 전문

가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PM단 역할을 사업 전 

수요 조사에서 계획·조성·실행에 걸쳐 지역의 자원을 조

사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들이 사

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를 만드는 일은 행정의 몫이다. 

 개인이 신축과 이전에 따른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협정에 함께 참여했던 신협의 장기 저리 대

출 때문이었다고 마을만들기 연구소의 카와무카이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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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川向正人)소장은 설명하였다. 주민참여가 실현되기 

위해 행정은 사업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학습한 성과를 지역전체로 

확대시키고 추진 이후 나타날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가

이드라인, 매뉴얼, 조례를 만들었다. 사업 대상지의 일정 

공간을 조성하였지만 입점되는 상가에 따라 건축물은 계

속 개보수 될 것이고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사업지 주

변의 상가와 주택들도 개보수 되어 질 것이다. 오부세정

은 다른 역사 도시 처럼 기준을 강화해서 건축을 제어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은 창, 지붕, 벽, 마당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주택 조성 매뉴얼을 제시하고 

제시된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택상담소를 운영하여 

주민 개개인이 자발적인 건축 활동이 오부세다운 중심지

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행정은 

「정감 있는 마을 환경 디자인 협력 기준(うるおいのあ

るまち環境デザイン協力基準)」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협력을 위해 필요한 단체를 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설정

하고 있는데, 조사·심의 기구인 마을만들기 디자인위원

회(まちづくりデザイン委員会),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민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주민단체들의 경관

활동을 인정하기 위한 경관 만들기 활동 단체 지원이 포

함되어 있다. 더불어 우수한 활동을 한 주민들을 칭찬 

해주는 표창제도와 주민 활동 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수집, 교육 기회의 제공과 중요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한 경관계획 수립과 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경관

형성중점지구(景観形成重点地区)의 지정과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제도, 주민들의 개별 경관활동을 지원하

는 주택 상담소를 개설·운영하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사업을 사업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

러 주체들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앞으

로 추진되는 사업에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 활동, 전문가의 참여를 인정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담은 협력 기준은 국내 농촌 중심지 사업의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 추진은 추진위원회와 전

문가에게 맡기고 행정은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행정은 사업관리와 시행주체가 아니라 주민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과정의 학습이 사업 후에도 확산되도록 

관계자 협력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5) 전문가그룹의 지속적 연구로 참여활동 확대 

1단계에서는 건축가 미야모토 타다나가(宮本忠長), 현

재 2단계에서는 동경이과대학 교수이자 연구소의 소장인 

카와무카이 마사토(川向正人)가 중심지 사업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오부세정은 2005년 동경이과대학과의 

협업에 의해 오부세 마을만들기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소는 마을의 조사와 주민설문을 통한 데이터를 분

류·정리하여 오부세다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 학생 워크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

에게 오부세다움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자긍심을 제고하

고 지역전체에 그간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

다. 마을만들기 연구소의 예산은 1년에 600만 엔 (약 6

천만 원)으로 오부세정와 동경이과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대학, 농림축산식

품부의 도별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일부 수행

하고 있지만 지역밀착도가 약하고 정부지원체계 속에 있

어 예산 없이는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다.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에 따

른 연구가 아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준비

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6) 중간지원조직의 주민참여 확산

(주)아·라·오부세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역 내의 여

러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동시에 

내·외부관계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

부세 국제음악제 , 기타시나노(北信濃) 오부세 영화제, 

기타시나노(北信濃) 지역관광 연계, 오부세 국제 교류 

클럽 사무국, 청년회의 오부세(Obuse Youth Conference)

와 같은 전국행사를 기획하고 유치하면서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다. 

청년회의 오부세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 재생을 주

제로 한 워크샵에 참여하며 오부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아·라·오부세는 청년회의 오부세를 통해 

지역 내 여러 민간 조직과 외부 조직의 교류 기회를 제

공하였다. 또한 전국행사를 기획·개최하는 과정에서 지

역 내 청년들을 참여하게 하여 지역내부의 인재를 발굴

하고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처럼 다양한 주민참여는 지역외부의 다양한 기

관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촉진된다. 이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내부의 힘을 키우는 것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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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지역외부의 여러 기관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인과 주민들의 출자로 탄생하였지만 출자자에게 배

당하지 않는 (주)아·라·오부세는 자생적인 민간지원조직

이 되기 위해 다양한 수익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행

정은 주차장 관리와 쓰레기봉투 취급을 위탁하여 간접적

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국내 중간지원조직과 비교해 

보면 중심지 마케팅, 지역브랜드 구축, 관광 서비스 지

원, 지역 주민 문화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해야 하는 점은 

같지만 회사 체계, 참여비율, 수익창출 사업 등의 측면에

서는 다르다. 국내의 경우는 행정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은 지속적인 지원의 어려

움을 토로하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은 자생적 사업을 제한

하는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확산하

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

례 제기되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구축해야할 

중간지원조직은 출자자인 주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 아

니라 주민이 필요한 일을 커뮤니티비지니스 모델로 수행

하고 공공적 활동으로 통해 출자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

을 돌려주는 경영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시공업체의 자발적 학습모임으로 실현성 증진 

1993년 중심상점가 조성 사업에 영향을 받아 중심지 

상인들은 오부세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연구 활

동 단체인 오부세 경관연구회를 설립·운영하였다. 상인

들의 제안으로 28명의 설계, 건축, 설비, 전기, 간판, 조

경 등 시공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는 전문가를 초빙하

고 오부세다운 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재료와 기술을  학

습하고 선진지를 견학하였다. 이 연구회는 중심지 재생

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회원의 회비와 이벤트 개최 시 기업으로 받은 협찬

금으로 회보「오 라이프(オーライフ)」를 제작하여 무

료 배포하고 중심지 재생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국내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좋은 계획이 현장에

서 구현되지 못해 비슷비슷한 건축물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는 

지역의 시공업체들의 디자인과 시공기술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낮은 가격이 아니라 우수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의 시공업체의 참여도 주민참여의 일환이다. 

IV. 결  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로 전국의 읍면에서 시행되

고 있다. 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

역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편의

를 도모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참

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참여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으로 중심지사업을 실현한 

오부세정의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과 오픈가든 사업의 사

례를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 및 경관 계획

에서부터 사업시행 과정까지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참여주체를 주민, 행정, 전

문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나누어 활동내용과 협력활동과 

협력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은 구제척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상인, 학생이

었다. 주민과 상인은 재생사업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고 

자발적으로 상가와 주택을 이축하고 정원을 가꾸어 일반

인에게 공개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으로 지역재생 워크

샵에 참여했고 학교정원을 가꾸었다. 이들은 각각의 다

른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인은 영업이익 증대

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 했고 주민은 일상의 개인적 수요

와 자신의 활동이 지역의 가치를 만든다는 자긍심을 가

지고 참여 했으며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참여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한 행정, 전문가, 중간지원조직의 

협력활동은 교육, 워크샵, 콩쿨, 홍보와 교류활동이었다. 

협력활동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고 참여범위와 대

상도 확대되었다. 주민은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 참여하

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 개인의 

참여 동기와 공공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보조금이 아닌 간접적 협력활동이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이 사례의 시사점이었다.  

행정은 관리자가 아닌 사업 주체로 주민과 함께 참여

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했고 이를 위해 중심상점가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종합계획을 통해 주민과 지역의 

비전을 공유했다. 사업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조례, 가이

드라인과 매뉴얼로 만들었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주민 개개인의 참여 활동을 확

대하기 위한 도로화단 입양제를 시행했다. 행정은 민간

과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조례로 제정했으며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했으며 중간지원조직

에 출자하여 자발적 주민참여 활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활동을 지원했다. 행정의 협력활동으로 참여주체간

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주민참여의 지속적인 시스템이 만

들어졌다. 사례를 통해 참여자이자 동시에 참여 주체 간

의 매개자로서 행정이 해야 하는 역할과 사업 이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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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주민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문가인 연구소는 자원을 발굴․연구하고 주민과 소통․
논의하여 앞으로의 지역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했

다. 사업과정에서는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계획에서 시공까지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지역을 재생하는 워크샵을 진

행했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대학을 운영하는 협력활동을 

했다. 연구소의 협력활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었고 또 다른 대학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PM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중간지원조직은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면

서 관광안내소로 지역을 소개하고 크고 작은 지역 내외

부의 교류활동을 개최했다. 이들의 교류활동은 지역 내

외부의 네크워크를 확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역량

을 키우고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민 참여를 촉진했

다. 사례는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영역과 운영 방식의 시

사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내외부 교류 활동의 주민참여 

촉진 성과를 보여주었다(Figure 4).

Figure 4. Activators of Residents' Participation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면 

주민들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자발성이 유지되도

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다양한 주

민조직의 협력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은 간접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주체로 참여하면서 주민참여를 촉진해야 한

다.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과 비전을 공유하며, 자발적 주민

참여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외부의 홍보 활

동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하며 주민활동에 대해 

칭찬함으로써 주민민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음

을 인식시키며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그룹은 과거의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

들과 함께 자원을 조사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워크샵과 

교육을 통해 지역을 재생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주

민과 외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

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힘

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새롭게 시작되는 국내

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과 행정, 전문가, 

민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방안을 제

시하였다.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각각의 필요에 의해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행정은 사업

시행과 관리가 아닌 사업과정을 학습하여 제도를 구축하

고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 조직과의 협력 활동을 위한 협

력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대한 한정된 사례연구로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내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민 참여 촉진 과정, 참여 주체간 협력과정, 내

외부 협력체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1)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일생생
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읍면 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2) 오부세의 가로수경사업(町並み修景事業)은 사업대상지가 중심 
상점가이고 修景은 경관을 가꾸고 다듬어 만드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심상점가 재생
사업이라 칭하였다.

주3) Open Garden은 1927년 영국에서 설립 된 NGS (National 
Garden Scheme)라는 단체가 개인 정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
고 그에 관련된 수익을 간호·의료 등에 기부 한 활동에서 유래
되었다.

주4) 고향창생사업은 1988년 일본에서 시작한 내발적 지역 활성화
를 목표로 한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이다.

주5) 현재 추진되는 2차 중심지사업에서는 연구소장인 카와무카이 
마사토(川向正人, Masato Kawamuk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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